
30년 된 청바지

30여 년 전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공장은 유명 청바지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바느질이나 색깔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팔지 않았고 모두 헐값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곤 했다.  한 번에 수 십 만 불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런 중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원하면 그 

불량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2-5에 $30-40 하던 청바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몇 주 전 집안을 정리하다가 그 청바지가 나왔다.  30년 전에 구입해서 잘 보관하던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끼고 아끼면서 다른 바지들은 입었으나 그것만큼은 입지 않고 구석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동서부로 

3번씩 이사를 하던 중에도 그 청바지는 딱지가 붙은 그대로였다.  

그 청바지를 발견한 그날도 실은 입고 싶지 않았다. 새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 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생각이 달랐다. 다시 또 넣어두면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큰 결단을 하며 30년 묵은 그 청바지를 입었다. 그런데 실망이다. 그 이유는 그런 청바지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잘 접혀 보관되었을 때에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 입어보니 허벅지 쪽에 통이 얼마나 크던지 

그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 볼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다리통이 큰 청바지가 큰 

유행이었지만 3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또한 허리가 맞지를 않았다.  끝에 단추를 풀고 다닌다면 

괜찮겠지만 어디 그렇게 입을 수 있겠는가? 

30년을 잘 간직했던 청바지를 입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보물과 같이 여기며 

가지고 다닌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면 맞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소중히 여긴다고 모두 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나눌 때에 오히려 빛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생명이 그렇고, 누리는 모든 것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성경말씀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설명하면서 알려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수 십 년을 잘 보관한다고 보물일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전부 

성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 받을 때에 보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9-10절)라고 하신다.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받은 것이 더 

기억난다. 그렇게 많다.  어떻게 전부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 인가? 고민해 본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 받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잘 접혀 창고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펼쳐져 마음껏 사용할 때에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이다. 


